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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민 스님

● 하버드대 비교종교학 석사, 프린스턴대 종교학 박사

       2000년 봄 해인사에서 사미계를, 2008년 직지사에서 비구계를 받으면서 조계종 승려가 됨

● 저서: <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>, <멈추면, 비로소 보이는 것들>, <젊은 날의 깨달음> 등

마음 습관

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좀 혼자 있고 싶어지고, 

막상 혼자 있으면 어느 순간 이야기를 나눌 

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. 

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혼자 있어서나 

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고 

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것이 싫고 

함께 있으면 또 함께 있는 것이 이내 불편한 

엎치락뒤치락하는 마음 습관에 있지 않을까요? 

혜민 스님의 <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> 중에서


